
유공 합성고무사업 큰 차질
시운전중 기계적 트러블로 정상가동 지연 … 금호EP 과점 지속

유공엘라스토머(대표 이철우)의 EPDM(Ethylene-Propy-lenediene Terpolymers)공장정상가동이 계속

지연, 유공 진행이 초기 고무사업이 순탄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유공엘라스토머의 E P D M ( 2만톤 규모)공장이 지난 9월 시운전을 개시하였으나

기계적 트러블이 발생, 외산기계 사용에 따른 보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, 정상

가동시기가 2 ~ 3개월 후로 늦추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또 다양한 그레이드 및 수요자업체의 요구에 맞는 물성을 맞추고 안정화시키는데 1년 이상의 기간

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수요자 업체의 지적이다.

따라서 당분간 금호E P가 EPDM 독점시장 체제를 고수, 1만6 0 0 0톤시장을 70% 이상 과점하고 일부

는 Mitsui 및 Exxon 등의 수입품이 30%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그러나 유공엘라스토머가 정상가동·판매하는 시점인 9 3년 이후에는 국내수요를 2만4 0 0 0여톤으로

볼 때 공급능력은 4만1 0 0 0여톤에 달해 1만7 0 0 0여톤이 남아도는 공급과잉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

다.

또 금호E P의 합작선인 E x x o n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그레이드 등 일부 E P D M의 판권을 획

득, 금호E P와는 별도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으며, Mitsui 등의 수입업체도 국내시장을 쉽게 포기하지

않을 것으로 보여, 이들 수입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유공엘라스토머의 합작선인 Sumitomo 및 Uniroyal 등은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 생산에 대비, 프리마

케팅을 일부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유공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특수고무 및 B R을 상업화해 제2의 고무사업을 전개할 계

획이나, EPDM공장의 기계적 트러블에 따른 정상가동 지연 및 수입제품의 가격인하 정책으로 합성

고무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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